
SF9 찬희 ▲2000년 1월17일생·본명 강찬희 ▲2018년 서울공연예고 졸업 ▲2009년
MBC 드라마 ‘선덕여왕’ 아역으로 데뷔 ▲2016년 10월 싱글 ‘필링 센세이션’으로 그

룹 SF9 멤버로 활동. 이후 2019년 6월 ‘RPM’까지 7장의 미니앨범 발표 ▲2017년 KBS 2T
V ‘학교’, MBC ‘20세기 소년소녀’ 등 드라마 ▲2019년 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 출연

▶ 아이돌 그룹 멤버와 연기자
로 종횡무진 활약하는 SF9 찬
희는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남다른 의욕을
드러냈다. 뉴시스

아이돌 그룹 SF9 멤버 찬희(강찬희)에게 2020년
은 특별하다. 신년 초부터 새 앨범을 발표하며 각종
TV프로그램에 출연 중이고, 가수로 데뷔하기 전부터
부지런히 걷고 있는 연기자의 길도 탄탄대로로 펼쳐
진 덕분이다. 또래들 가운데 가수와 연기, 두 영역을
아우르며 ‘2020년을 빛낼 스타’로 손꼽히고 있다.

찬희는 어린 시절 한 광고에 출연한 계기로 연예
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2009년 MBC 드라마 ‘선덕여왕’의 아역으로
시작했다. 그는 해가 바뀔수록 재미는 점점
배가되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책임감도 생
겼다”고 했다. 책임감은 어릴 적부터 연
예계 생활을 시작한 아역 연기자들에게
는 일종의 삶의 무게이기도 하다.

“어렸을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인지
점점 그런 생각을 자주하게 되더라고
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여유로워 보
이는 것에 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한
책임감은 두말할필요가 없고요. 가
수로 데뷔해서는 롤 모델인 그룹 샤
이니의 태민 선배님을 보고 프로의

식과 철저한 자기관리 등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찬희는 벌써 11년차다. 이제 “초

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
다. 연예인과 ‘자연인 강찬희’ 사이에서 최대한 괴
리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

“저를 가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연기자로
만 인식하는 분들도 있어 어느 한 분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하고요. 특히 올해는 마
음먹은 대로 열심히 살기위해 내면에도 집중하고 진
정한 자아도 찾아가려고요.”

그가 아니더라도 올해 스무살이 된 2000년생들은
또 다시 이어지는 연대를 맞으며 새로운 시작과 함
께 물리적·정신적 독립을 꿈꾸는 나이가 됐다. 찬희
는 연습생 시절부터 시작해 일찌감치 부모와 떨어져
일상을 살아왔다.

“또래 친구들을 보면 이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지금
까지 키워주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
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완전한 독립 아닐까요. 그게 목표예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행복이란 그리 거창한 것도 아
니다. 그저 자신의 일상에 충실하면서도 소소한 즐거
움에 만족을 표하는 또래들과도 다르지 않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 평범하게 일상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영화 보며 게임하면서 맘
껏 놀아요. 스트레스도 풀고요. 삶의 작은 행복이랄
까요. 하하!”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SF9 찬희 “가수·연기자모두놓치기싫어요”
2009년 ‘선덕여왕’서 아역으로 연기 데뷔
아이돌그룹서가수활동병행…큰책임감
“새해엔 ‘자연인강찬희’의행복도찾을래요”

굿모닝 2020｜연예가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뜬다 <上> 2020년 1월 6일 9월요일

밀레니엄 베이비. 통상적으로 또 단순히 2000년 세상에 태어난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지
만, 새로운 천년의 문을 연 이들을 향한 기대감과 관심이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온다. 연예
계는 특히 이들에 주목한다. 연기자 김새론, 정다빈, 김향기, 성유빈, 김현수 등과 그룹
워너원의 배진영과 SF9의 찬희, NCT의 해찬, (여자)아이들의 슈화, 래퍼 김하온 등이 그
들이다. 이제 어엿한 스무살 청춘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 주도할 새로운 연예계도 분명 이

전과는 다를 터이다. 이들은 SNS 활성화·케이팝의 세계화 등 2010년대 대중문화의 격변
속에서 뚜렷한 주관 아래 “행복”을 추구해 온 ‘밀레니얼 세대’의 일원이기도 하다. 스포츠
동아는 새해를 맞아 ‘밀레니엄 베이비’들의 눈으로 연예계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고
이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려 한다. 그 첫 걸음으로 연기자 정다빈과 그룹 SF9 멤버 찬희
를 만나 이들의 ‘스무살’에 관해 들었다.

▶ 어느덧 17년차 연기자가 된 ‘아이
스크림 소녀’ 정다빈은 “흔들리지 않
고 행복하게 연기하겠다”는 신념을 밝
혔다. 사진제공｜화이브라더스코리아

정다빈 ▲2000년 4월25일생 ▲2019년 한양대 연극영화학과 입학, 재학 중 ▲2003년 아이스크림 광고
로 데뷔 ▲2005년 MBC ‘원더풀 라이프’로 본격 연기 시작. 이후 MBC ‘일지매’(2008)·SBS ‘뿌리깊은

나무’(2011)·KBS 1TV ‘대왕의 꿈’(2012) 등 드라마 출연 ▲2016년 MBC ‘옥중화’·연기대상 아역상 ▲
2020년 넷플릭스 드라마 ‘인간수업’

“아직도 ‘아이스크림 소녀’로 불리는 게 신기해
요.”

연기자 정다빈은 3살 무렵 출연한 한 아이스크림
브랜드 CF로 단번에 대중을 사로잡았다. ‘아이스크
림 소녀’라는 별명도 얻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귀여운 미소를 고스란히 간직한 덕분에 스무살이 된
지금도 “‘아이스크림 소녀’ 맞죠?”라는 질문을 받는
다. 정작 자신은 “데뷔 현장이 기억나지 않는 게 애
석하다”며 웃는다.

시청자 눈엔 아직 소녀 같이 보이지만, 17년 연기
생활로 다져온 정다빈의 내면은 ‘단단함’ 그 자체
다. 그는 “만나는 사람과 환경에 따라 내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고, 그럴수록 ‘내가 누구지?’라는 질문
을 끊임없이 했다”고 고백했다.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고, 주어진 것을 표현해야 하는” 연기자이기에
더욱 필요한 고민이었다. 작년 한양대 연극영화학
과에 진학한 뒤 “나를 꽉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것
을 실감했다. “단편영화 제작”을 그 매개로 삼기도
했다.

“친구들끼리도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
다. 뚜렷한 목표나 성과가 행복의 전부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만족하고 즐기

고 있다’면 그게 행복이라 여기고 있어요. 그런 고민
을 5분 내외의 영화에 담고자 했죠. 친구들과 소속사
의 도움으로 작년 8월 말 촬영을 마쳤어요. ‘나는 누
구일까’가 주제입니다.”

7살 때부터 홀로 촬영장을 오간 그에게 부모님은
“언제든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라”며 독려했다.
덕분에 지금 그를 이루는 것의 모든 바탕도 “나”와
“나의 행복”에 있다. 좋지 않은 댓글이나 평가를 받
으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내가 즐기는 행복을 잃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그 덕분이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며 대학 동기로 만난 김
향기처럼 또래 연예인들의 활동이 적지 않은 위로를
주기도 한다.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2000년생 연예인들이 특
히 많은 것 같아요. 저마다 다른 개성을 추구하면서
도 하나의 길을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신
기하고 뿌듯합니다.(웃음)”

그에게 2000년생을 한 마디로 정의해 달라고 요청
했다. 오랜 시간 고민한 정다빈은 “출발점에 선 사람
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제 진짜 어른이 됐으니까”
라며 2020년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다.

“최근 촬영한 넷플릭스 드라마 ‘인간수업’의 김진
민 PD님이 ‘실패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네가 만족
할 연기를 만들어가라’는 조언을 해줬어요. 그 말이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연기는 ‘내가 왜 하고 있
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배우고
있어요. 한층 단단해질 내가 기대됩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3살 ‘아이스크림소녀’ CF 통해큰인기
어릴적부터촬영장오가면서자아고민
“내행복을잃지않는게가장중요하더라”

정다빈 “연기 17년차?올해가진짜출발점”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